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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1차(만 10세), 12차(만 11세), 13차(만 12세) 종단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학생 1,230명을 대상으로 취미 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를 살펴보았다. 우선 취미 활동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아동들을 세 집단(지속적 취
미 집단, 일시적 취미 집단, 취미 미지속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취미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한 집단일수록 그릿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미 미지속 집단보다 지속적 취미 집단에 속했던 
아동들의 그릿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취미 미지속 집단과 일시적 취미 집단 간에는 
그릿 수준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취미 활동
을 지속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그릿을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 관련 기술을 숙달하고 성취감을 얻는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켜 그릿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취미 활동, 자아존중감, 그릿, 아동,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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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는 전 생애적 발달과정에서 태도, 흥미, 
동기, 가치관 형성의 초석이 되는 주요한 시기로
(Hartung et al., 2008), 이 시기에 형성된 심리적 
요인들은 이후의 성취 및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 학령기에 이르면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과 연결 지어 자신의 미래 목표를 탐색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의 학업에 
대한 동기와 태도로 이어진다(곽미선 외, 2021; 
Super, 1980). 따라서  그릿(grit), 즉 장기적인 
미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개인 내적인 
역량(intrapersonal skill)은 아동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Duckworth, 2016).

그릿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일컫는 용어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좌절
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삶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예측한다. 가령,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릿
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그릿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
일수록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낮고(Maddi et al., 
2012),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Usher et al., 2019),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그릿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결혼생활에 더 만
족하고(Eskreis-Winkler et al., 2014), 직장 생활
을 더욱 오래 유지했으며(Eskreis-Winkler et al., 
2014), 노화에 따른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Rhodes & Giovannetti, 2022). 이
러한 그릿의 긍정적인 효과는 국내 문헌을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조
절 학습을 잘 하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황매향 외, 2017), 불안 수준이 

낮고,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여울 외, 2019). 

그릿은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며,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Duckworth, 2016). 예를 들어, 부
모의 따스함, 자율성 지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양
육태도는 자녀의 그릿과 정적인 상관을 가지며(박
신영, 정혜원, 2021; 홍은비, 노성향, 2022; Lin et 
al., 2023), 교사와 학급 친구들로부터의 관심과 사
회적 지지 역시 청소년들의 그릿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Clark et al., 2020; Datu, 2017). 환
경적 요인과 더불어 주관적 안녕감, 우울, 행복 등
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들 역시 그릿을 예측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tu et al., 2019; Zhang 
et al., 2023). 가령, 주관적 안녕감과 그릿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 종단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과 그릿이 시간에 따른 서로의 변화를 예측하며 상
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가 이후의 그
릿의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Zhang et al., 2023).

선행연구에서 밝힌 그릿을 예측하는 다양한 환
경적, 정서적, 심리적 요인들 이외에도 그릿의 개
념을 최초로 학계에 소개한 Angela Duckworth 
(2016)는 취미 활동 역시 그릿의 발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Duckworth에 따르면 취미 활동은 개인이 흥미를 
갖고 있는 한 가지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숙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
미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은 그릿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취미 활동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가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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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취미 활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
해 살핀 일부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새로운 활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성공 혹은 실
패를 경험하도록 하고(Hansen et al., 2003), 이러
한 과정은 학습 동기를 높여(Im et al., 2016), 궁
극적으로는 학업 성취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취미활동을 통한 타인과
의 상호작용과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경험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취
미 활동이 아동의 사회성 및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Bluechardt 
& Shephard, 1995; Feraco et al., 2022; 
Guilmette et al., 2019; Simoncini & Caltabiono, 
2012). 가령, 취미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던 대학생
들은 목표에 대한 높은 지속성과 자기조절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이후의 높은 학업 성취와 
정서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uilmette et al., 2019).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앞서 Duckworth가 제
안한 취미 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도 
존재한다. 최효선과 양수진(2018)이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에 참여했던 
기간이 길었던 청소년일수록 그릿이 높았으며, 그
릿이 높은 학생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취미 활동의 참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높임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앞선 연구가 취미 활
동과 그릿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혀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실증적 의의가 있지만 변
인 간의 관계를 횡단자료를 통해 검증했다는 점과 
취미 활동이 어떻게 그릿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기제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취

미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자아존중감
(self-esteem)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
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
가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정
도를 의미하며(Rosenberg, 1965), 이는 개인의 행
동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행동에 따른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건강(Bolognini et al., 1996), 행복(Salavera et 
al., 2020), 성공(Judge & Bono, 2001), 타인과의 
관계(Harris & Orth, 2020) 등 삶의 전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취미 활동 
참여가 제안된 바 있는데,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
운 기술을 습득하고 목표를 달성해보는 경험은 자
아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Darling, 
2005; Khanlou, 2004). 실제로, 다수의 실증연구
들을 통해 취미 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간에 정
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Broh, 2002; 
Erkut & Tracy, 2002; Mahoney et al., 2006). 
가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는 청소
년기 동안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아존중감
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여
주었고(Kort-Butler & Hagewen, 201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시 취미 활동 참여가 개인
의 긍정적 사고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Zhang, 2001). 다시 말해, 취미 활동은 
개인으로 하여금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하고 
스스로의 능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와 성취감은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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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중감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높은 자아존중감은 장기적인 목표나 어려

운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도모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실패나 좌절스
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부여함으로써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Wigfield & Eccles, 2000). ‘기대-가치 모형
(expectancy-value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행
동과 선택은 자신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
다는 기대와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Wigfield & 
Eccles, 2000). 선행연구자들은 이러한 개인의 능
력에 대한 기대 및 믿음이 과제에 시간을 들여 노
력하도록 하는 내적 동기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지
속 행동과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Nagle, 2021). 즉, 본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이 활동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참여하
는 과제에 대한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특정 활동에 열정
을 갖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내재적 동기로 작
용함으로써 그릿 발달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그릿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가령, 한 종단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높은 자아존
중감이 그릿의 노력지속 특성을 정적으로 예측한다
는 것을 보여주었고(Park, 2023), 또 다른 연구에
서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높은 자
아존중감을 예측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다시 그
릿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전숙영, 2021).

종합해보면, 취미 활동이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릿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취미 활동 속에서 경험하는 성공 및 실패가 좌절스
러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자아
존중감의 발달을 돕고, 자아존중감이 그릿의 발달
을 돕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취
미 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이는 이르면 초등학교 시기부터 그릿의 개
인차가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Zhang et 
al., 2023)와 그릿이 학령기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하여진, 2022)에 기반하여 
‘취미 활동-자아존중감-그릿’간의 관계성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취미 활동이 단순한 여가시간의 활용을 넘어 아
동의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과 인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며, 지속적인 취미 활동 참여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로 이어져 이후 그릿을 예측할 것
이라고 가정하였다(그림 1). 비록 선행연구에서 그
릿의 하위개념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가 독립적
인 개념으로 탐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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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é, 2019),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 참여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집념이라는 결합적 
의미의 그릿(Duckworth et al., 2021)에 미치는 
영향성에 주안을 두고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취미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
할수록 이후 그릿의 수준이 높아지는가?

연구 문제 2. 지속적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이후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종단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여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
생한 신생아 2,15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
였으며,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1차
(2008년)부터 13차(2020년)까지의 데이터가 공개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11차~13차(만 10~12세)까지
의 자료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단 데이터 
특성상 발생하는 결측치는 완전 제거 방법을 사용
하여 처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30명이 자료 분
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아 50.8%, 여아 
49.2%에 해당된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취미지속, 자아존중감, 그릿 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11차~13차에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취미 활동 종류와 아동이 보고한 13차 자
아존중감, 13차 그릿 자료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취미지속이 자아존중감과 그릿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11차 자아존중감, 11차 그
릿, 그리고 부모학력 자료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
였다.

취미지속(T11~T13)
취미지속은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취미 활동 종

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악기 종류와 스포츠 
종류 2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는 아
동이 참여하는 악기/스포츠 활동의 종류를 선택하
도록 제시되어있다. 악기 활동의 경우에는 “OO(이)
가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
과 함께 악기 9가지 종류(예, 피아노, 바이올린, 클
라리넷 등)가 제시되었고, 스포츠 활동의 경우에는 
“OO(이)는 어떤 운동을 즐겨하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스포츠 14가지 종류(예, 축구, 농구, 테니스 
등)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1차, 12차, 13
차 취미 활동 종류 자료를 활용하여 취미를 지속한 
기간에 따라 아동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하
였다. 우선, 11차, 12차, 13차 모두 동일한 악기를 
취미로 갖고 있거나 혹은 동일한 스포츠를 취미를 
갖고 있는 경우 2로 코딩하였으며, 이는 2년 동안 
취미를 지속한 ‘지속적 취미 집단’이라고 명명하였
다. 11차와 12차, 혹은 12차와 13차와 같이 두 차
시에 연달아 동일한 악기 혹은 동일한 스포츠 활동
을 취미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1로 코딩하였으며, 
이는 1년 동안 취미를 지속한 ‘일시적 취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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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취미 활
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취미 활동을 연달
아 지속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였으
며, 이는 ‘취미 미지속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자아존중감(T13)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아동의 연령에 맞게 수정한 MCS의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5문항 4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예,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
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13차 자아존중
감 자료를 사용하였다. 13차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
적 합치도는 .90이다.

그릿(T13)
그릿은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타당화한 한국

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8문항 5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
다) Likert 척도로, 긍정문항 4문항(예, “나는 부지
런하다.”)과 부정문항 4문항(예, “나는 무엇을 하다
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의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문항과 역채점한 부
정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그릿 척도에 직접 응
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13차 그
릿 자료를 사용하였다. 13차 그릿 척도의 내적 합
치도는 .70이다. 

통제변인(T11)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이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변화, 발달에 미치는 영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기

에 이전 시점(T11)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을 통제변
인으로 포함하였다. 11차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3이며, 11차 그릿 척도의 내적 합치도
는 .62이다. 더불어, 아동의 취미 활동 참여는 부
모의 사회경제적인 수준과 밀접 관련되어 있기에
(Okamoto et al., 2013),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어
머니의 학력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2.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를 구하여 변인들
의 특성을 확인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
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통해 취미지속 수준별 집단
에 따른 그릿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취미지
속과 그릿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1
에 제시하였다. 취미지속과 그릿 간의 상관은 r = 
.095, p < .001, 취미지속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
은 r = .115, p < .001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
났다. 즉, 동일한 취미 활동에 오랜 기간 동안 참
여하는 아동일수록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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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M SD 1 2
1. 취미지속 − −
2. 그릿 3.178 0.559 .095**

3. 자아존중감 3.322 0.557 .115** .395**

N = 1,230. **p < .0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그림 2. 취미지속 수준별 집단에 따른 그릿 수준의 차이. 오차막대는 평균표준오차를 의미함. **p < .001. 지속적 취미 집단: 

n = 613, 일시적 취미 집단: n = 262, 취미 미지속 집단: n = 355.

았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그릿 간에도 정적상관이 
유의했는데, r = .395, p < .001, 이는 자아존중감
이 높은 아동일수록 그릿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집단 간 그릿 수준의 차이

총 1,230명의 아동 중 613명(49.8%)이 지속적 
취미 집단으로, 262명(21.3%)이 일시적 취미 집단
으로, 355명(28.9%)이 취미 미지속 집단으로 분류
되었으며, 성별 비율은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
났다. 비록 세 집단 간 표본 수 차이가 존재하지만 
세 집단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되어, 각 집단의 기술통계와 집단 간 그릿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집단에 따른 그릿의 평균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 취미 집단은 평균 3.229(SD = 0.570), 일
시적 취미 집단은 평균 3.155(SD = 0.562), 취미 
미지속 집단은 평균 3.107(SD = 0.528)로 취미 활
동을 지속한 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평균 그릿의 수
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통해 취미 지속 집단에 따른 그릿 수준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1227) = 5.692, p = .003. 구체적으
로, 지속적 취미 집단은 취미 미지속 집단보다 유
의하게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나타냈다, t(1227) 
= 3.290, p = .001. 그러나 지속적 취미 집단은 일
시적 취미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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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취미지속, 자아존중감, 그릿의 경로 모형. *p < .05, **p < .001. 괄호 안의 숫자는 총 효과를 나타냄.

준거변인 예측변인 R2 B 95%
LLCI

95%
ULCI

자아존중감 취미지속 .141** 0.045* 0.011 0.079

그릿
취미지속

.219** 0.014 − 0.019 0.047
자아존중감 0.340** 0.286 0.393

전체
직접효과 0.014 − 0.019 0.047
간접효과 0.015 0.003 0.028

부트스트래핑 5,000번 시행. N = 1,230. *p < .05.**p < .001.

표 2. 취미지속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그릿에 미치는 매개효과

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t(1227) = 1.795, p = .073. 더불
어 일시적 취미 집단과 취미 미지속 집단 간에도 
그릿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t(1227) = 1.067, p = .286.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취미를 지속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그릿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에 모형 4번을 적용하
여 부트스트랩(bootstrap) 표집을 5,000번 실시하
였다. 이때, 취미지속 변인은 연속형 변인으로 간
주하여 예측변인에 투입하였으며, 13차 자아존중감
을 매개변인으로, 13차 그릿을 준거변인으로 투입
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1차 
자아존중감과 그릿, 그리고 부모학력을 통제하고도 
취미지속은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B = 0.045, p = .010). 또한,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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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은 그릿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B = 
0.340, p < .001), 취미지속은 그릿을 유의하게 예
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14, p = 
.412). ‘취미 활동→자아존중감→그릿’으로 이어지
는 간접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간접경로의 경우 신
뢰구간에서 하한값 0.003, 상한값 0.028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직접효과의 경우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
0.019, 상한값 0.047으로 0을 포함하여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
인되었다(그림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취미 활
동을 지속하는 것이 그릿 발달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취미지속과 
그릿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검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의 지속기간을 탐색하기 
위해, 만 10세에서 12세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이 
참여한 취미 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취미지속 기간
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흥미롭게도 설문
조사가 진행된 시기는 코로나19가 포함된 2018
년~2020년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악기 혹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취미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시기에 진
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여러 정책들의 실
시로 인해 대다수의 아동들은 지속적인 취미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1,230명의 아동들 

중 약 절반(49.8%) 정도의 아동들이 2년 동안 동일
한 취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나머지 절반의 아동들은 일시적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하거나(21.3%) 취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28.9%)으로 나타났다. 

취미 지속 기간에 따른 세 집단 간 그릿 수준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2년)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 집단, 일시적(1년)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 집단, 취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
았던 집단 순서대로 그릿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미 활동이 학업 성취, 
주관적 행복감 등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선행연구 결과
들과 맥을 같이하면서도(Guilmette et al., 2019; 
Hansen et al., 2003; Simoncini & Caltabiono, 
2012), 한 목표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
하는 그릿의 특성을 반영하듯 그릿에 대한 취미 활
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일 때 나타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즉, 취미 활동이 그릿 발달의 장이 
되어줌으로써 지속적인 취미 활동의 참여가 그릿의 
발달을 돕는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다(최효선, 양수
진, 2018; Duckworth, 2016).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취미지속이 그릿에 미
치는 영향성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취미지속과 그릿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취미지속이 자아
존중감을 통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취미 활동 참여
가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줌으로써 아동의 그릿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취미 활동
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다는 선행연구 결과와(Daniels & Leaper, 2006; 
Erkut & Tracy, 2002), 자아존중감이 그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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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Park, 2023). 즉, 취미 활동이 그릿의 발달을 도
모하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서 얻어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
적 평가가 그릿의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온라인 수업 등이 실시되면
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여가 및 취미 활동 참여 역시 그 변화
를 피해갈 수 없었다. 코로나 시기 동안 미디어 사
용 및 게임 활동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
는데(Ramshaw & Gammon, 2020; Zhu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으로 스포츠 활동, 예술 관람과 같은 활동은 감소
한 반면 온라인 미디어 활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한 국내 연구와도 일치한다(유예린, 이현실, 2021).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지
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의재, 강현욱, 
2020), 실제로, 코로나 이후 아동들의 과도한 미디
어 사용 비율은 82%에서 96.9%까지 증가한 실정
이다(정익중 외, 2020).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미
디어 사용과 온라인 게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악기 연주 혹은 스포츠 활동과 같은 취미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및 
심리적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의 효과가 단순히 취
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취미에 지속
적으로 꾸준하게 참여할 때 더욱 의미가 있음을 보
여주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그릿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취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기반한 자아존중
감이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을 경험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부모나 교육기관에서 적극
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들이 취미 활
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후속 연구자들은 체계화된 
취미 활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취미 활
동 속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맥
락요인들과 취미 활동을 통한 아동들의 심리적 경
험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
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령,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들은 
아동의 취미 활동 참여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는 아동의 여가 시간, 그릿과 밀접 관
련되어 있는데, 부모가 따스함, 자율성 지지와 같
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운동, 독서 
등 자녀의 여가 활동 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
는 경향성이 있었고(허무녕, 김춘경, 2022), 아동이 
스스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과 목표를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어 그릿의 발달
을 도모하였다(박신영, 정혜원, 2021; 홍은비, 노성
향, 2022). 비록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과 그릿 
간의 관계와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주안을 두었기에 
취미 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가외 변인들을 탐
색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취미 활동 참여와 그릿
의 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외부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
여 추후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



아동의 취미지속과 그릿 발달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7, No.2, June 2024 ⎸11

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총 3년 동안의 자료(11차, 12차, 13
차)를 기반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 햇수(1년 단위)
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취미 활동을 지속한 
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그릿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류한 장기적
인 취미 활동 참여의 기준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취미를 지속한 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취미 
활동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
도 기간 동안 지속될 때 나타나는지, 취미 활동 지
속 기간과 긍정적 효과 간의 선형적 관계가 존재하
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겠다.

둘째, 지속적 취미 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실제로 
2년 동안 취미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였는지와 
취미 활동에 얼마나 열의를 가졌는지가 불분명하다
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만 10세, 11세, 12세 때의 취미 활동 참여여부와 
참여하는 취미 활동의 종류만을 설문했기 때문에, 
아동이 취미 활동에 할애한 시간 및 열의의 정도는 
알 수 없다. 가령, 동일한 취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미 활동을 선택하고 참
여하는 과정에서 아동 본인보다 부모의 압력이 강
하게 반영되어 있을 경우 취미 활동에 대한 아동의 
열의는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취미 활
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의 참여 빈도, 취미 활동에 대한 열의 및 자발
성과 같은 취미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면밀하
게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밝혀진 효과가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조절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을 체육 및 
음악 관련 활동으로 제한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에
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취미 활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취미 활동이 개인의 심리적 자원 및 행
동에 미치는 영향성은 취미 활동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Bartko & Eccles, 2003; 
Kort-Butler & Hagewen, 2011; Larson et al., 
2006). 가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 활동이 심리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탐색한 연구에
서는 컴퓨터 게임, TV 시청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 
활동보다 스포츠, 악기 연주와 같은 능동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더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Iso-Ahola, 
1980; Trainor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 결
과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릿 발달을 도모하는 
악기 연주 및 스포츠 활동과 달리 컴퓨터 게임 및 
TV 시청과 같은 취미 활동은 오히려 그릿의 발달
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종류의 취미 활동에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암시하기
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범위의 취미 활
동들을 고려하여 그릿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성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장기간의 
취미 활동 참여가 아동의 그릿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고, 더 나아가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미를 
고려한 특별 활동을 개설하거나 학생들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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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plore whether persistence with a hobby predicts high levels of grit and 
whether self-esteem mediates this relationship. Using data from the 11th, 12th, and 13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 hobby, grit, 
and self-esteem among 1,230 children. First, we classified the children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duration of participation in their hobby (no hobby, temporary hobby, continuous hobby). Next,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istence with a hobby and grit.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in the continuous hobby group were grittier than those in the temporary hobby or no hobby group. 
Interestingly,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rit was observed between children in the temporary hobby 
group and those in the no hobby group. Additionally, the effects of a persistent hobby on grit were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This study suggests that continuous participation in a hobby can 
increase children’s self-esteem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rit. 

Keywords : Hobby, self-esteem, grit, children, mediation


